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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lationship stress at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stress on working menʼs depression in order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 from 313 white-collar workers living in Seoul, Daejeon 

and Gwangju.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depending on age, spouse, age 

of child, family size and years of labor.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relationship stress at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stress. The family relationship stres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depression, followed by relationship stress at work. Family relationship 

stress had a mediating effect on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tress at work. These results showed 

that employers should manage depression of workers in a family friendly way to reduce the 

stress in relationship at work and home such as work and family bal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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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울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 직장의 문

제이기도 하다. 우울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

고(이정인·김계하·오순학, 2003),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며(김향수·김송순, 2017), 가족기능에 영향

을 미치고(유승현 외, 2016), 직장의 생산성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진표 외, 2015). 최

근에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의 변화, 직장의 구조조정 등으로 남성의 우울이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여

성 우울증 환자는 약 12.1%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약 24.0%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남자의 우울증 평생유병율은 3.0%로 여자의 평생

유병율 6.9%보다 낮게 나타나는데(보건복지부·서

울삼성병원, 2017), 실제는 조사보다 더 높을 수 있

다. 슬픔 등의 기분장애로 나타나는 여성의 증상이 

우울증 진단의 대표 증상으로 사용되지만 남성의 우

울은 주로 판단력 저하와 같은 인지적 증상, 분노, 

과음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Kilmartin, 2005; 조영

임, 2018).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사고도 남성이 우울을 나타내

지 않게 만든다(Cochran & Rabinowitz, 2000). 상담

기록이 직장생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는 직장 

남성은 병적인 상황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서울경

제신문, 2019).

남성 우울이 표면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남성 

우울에 관한 연구도 여성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영임(2018) 조사에 따르면 2018년 3

월11일 기준으로 RISS에 ʻʻ여성, 우울증ʼʼ을 검색했을 

때는 212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지만, ʻʻ남성, 우울증ʼʼ
을 검색했을 때는 단지 13개의 논문만이 검색되었

다. 남성 우울에 대한 연구는 중년 남성에 집중되어 

있고(안미경, 2018; 김정숙, 2018; 김향수·김송순, 

2017; 박민정, 2013; 강모성, 2008), 직장 남성에 관

한 연구는 일부 직업의 남성에 집중되어 있다. 중공

업 남성근로자(김은정, 2015), 자동차회사의 남성 사

무직근로자(박규철 외, 2008), 소규모 제조업 남성근

로자(이규선 외, 2011)와 같이 특정 직업군의 근로자

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 임금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강민호, 2018; 곽현주, 2018; 박지남, 

2016)는 주로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직장 

남성의 우울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 남성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직무스트

레스가 연구되고 있다(강민호, 2018; 곽현주, 2018; 

김정숙, 2018; 문정화·박태영, 2016; 김은정, 2015; 

이상현, 2015; 박재규·이정림, 2011; 이규선 외, 

2011; 박규철 외, 2008). 가족스트레스도 직장 남성

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정숙, 2018; 문정화·박태영, 2016; 양유정·신성

희, 2014; 박민정, 2013; 박재규·이정림, 2011; 최미

경·이영희, 2010; 강모성, 2008). 직장의 스트레스

와 가족스트레스가 직장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이를 동시에 조

사한 연구는 김정숙(2018)연구와 자살구상에 관한 

강모성(2008) 연구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가족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에게 위로를 제공해주는 안

식처로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성역할 변화와 이혼의 증가로 볼 때 남성에게 가족

은 더 이상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는 안식처가 아닌 

오히려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제

연화(2014)의 조사에서 높은 성역할 갈등은 높은 수

준의 우울과 관련이 있었고 자살행동 가능성을 증가

시켰다. 남성에게서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경우 2008년 7.3%에서 2018년 

14.7%로 두 배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직장 남성

에게 가족이 안식처로서 기능하는지는 직장과 가족

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정이 안식처로서 기능하던 산업사회에서 가족

은 직장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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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가정은 직장에서의 지지가 

필요한 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에서 보듯이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의 모성

보호와 육아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이 직장의 

영향을 받는 상황은 가족 스트레스가 직장 스트레스

의 영향을 받아 우울을 발생시키는 매개효과를 통해

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면 기업에서 가족친화적 건강경영 문화를 조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가정 양

립 정책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

면서 겪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현재는 

자녀양육기의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박종서, 2017). 매개효과의 결과는 일·가정 양

립의 가족친화적 환경을 정신건강으로까지 확장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남성은 직장에 들어

가기 위한 교육 외에 직장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지 교육받지 못했고, 가족과 

어떻게 친밀감을 쌓아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고 한

다(매일경제신문, 2017; 파이낸셜 뉴스, 2014). 직장 

남성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대인관계

와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

초연구로 일반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직장 남성의 우울감 및 직장 내 대인

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

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직장 남성의 우울감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직장 남성의 우울감 및 직장 내 대인

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직장 내 대인

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직장 내 대인관

계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아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결과는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와 직장 내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며, 우울 예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남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만 직장에서의 직원 건강경영에 대

한 관심이 높지 않다. 직장에서 건강관리를 제공하

고 기업의 건강경영 감수성을 높이도록 최근 ʻ건강친

화기업 인증제ʼ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한국건강증진

개발원, 2019). 이러한 정책 수립에 직장과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족친화적 건강경영의 필요성과 

국민보건 정책 수립에 가족 연구자와의 연계가 필요

함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정신건강으로까지 확

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므로 앞으로 사회

변화, 가족친화 및 일 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성을 모

색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 후속연구 축적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우울감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우울은 우울감, 우울증, 우울장애 등 다양한 용어

로 불리운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의 

가벼운 기분 상태로부터 정신장애까지 다양한 의미

가 들어 있는데 의미를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

다. 첫째는 우울한 기분이나 상태를 말하는 증상으

로서 의미, 둘째는 증상들의 군집을 뜻하는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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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우울, 셋째로 기능의 손상이 수반되는 임상

적 장애로서의 우울이 있다(정연경, 2010; 김외란, 

2015).

우울로 정의한 박민정(2013) 연구에서 우울은 정

상적인 기분변화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 근심, 침울감,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이 나타나는 정서장애

라 정의되었다. 우울감으로 정의한 이은희(2015)는 

우울감을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지만 

생명을 위협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질환이 될 수 있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울증으로 정의한 조영임

(2018)은 우울증을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을 

수반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이로 인해 개인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부적응 증상이라 정의하

였다.

우울의 주요 증상은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 행

동적 증상, 생리적 증상, 감정적 증상, 신체적 증상으

로 분류된다. 정서적 증상으로는 슬픔을 비롯하여 

좌절감, 불행감, 고독감, 무기력감, 절망감, 무표정, 

무감각이 나타나고(민문기, 2015; 권석만, 2000), 인

지적 증상은 무가치감, 적대감, 주의집중력 저하, 기

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로 나타난다(유정순, 2005; 

민문기, 2015). 행동적 증상은 해야 할 일의 연기, 회

피, 사회적 위축, 활기감소, 자학행동, 자살시도로 나

타나며(유정순, 2005; 이상현, 2015), 감정적으로는 

이유 없이 울기, 죄책감, 짜증, 쉽게 화내기, 멍함, 

절망감, 흥미의 상실, 기쁨의 상실이 나타나며 신체

적으로는 피로, 소화불량, 두통, 식욕 저하, 폭식, 급

격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성적욕구나 성에 대한 흥

미 감소, 질병, 수면장애, 변비 등으로 나타난다(민문

기, 2015; 김여진, 2017; 김지현, 2017; 이정인 외, 

2003; 권석만, 2000).

우울증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18)에 의하면 

진료환자가 2012년 58만 8천명에서 2017년 68만 1

천명으로 15.8% 증가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신질환실태조사(보건복지부·서울삼성병원, 2017)

에서 남성의 주요우울장애 평생유병율은 2016년 3.0%, 

일년 유병율은1.1%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우울은 특

히 젊은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일년유병

률은 3.1%, 40대는 1.4%로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높았다.

우울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울증 에피소드를 보이는 기분장애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하는데(유수현 외, 2018),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2017년에 한국은 

23.0명으로 평균 11.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사망

원인이 40대와 50대에서는 자살이 2위이지만 20∼30

대에서는 1위가 자살(통계청, 2018)로 젊은 세대의 

우울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30대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조영임(2018)의 연구가 있고, 대부분의 연구

는 주로 중년에 집중되어 있다(김정숙, 2018; 김향

수·김송순, 2017; 한상욱, 2015; 양유정·신성희, 

2014; 박민정, 2013; 이미숙, 2003).

직장 남성에 대한 연구는 일반 임금근로자나 직장

인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강민호, 2018; 

곽현주, 2018; 박지남, 2016; 홍진표 외, 2015). 이러

한 연구는 대부분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은희(2015)의 연구

가 있는 정도이다. 강민호(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한

국 임금근로자의 37.3%가 우울이 있고 근로환경 만

족, 사회적 지지, 차별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 곽현주(2018)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노동

감시인식, 인간관계만족과 같은 조직특성 변수가 임

금근로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남(2016)의 근로자의 우울 조사에서는 39%의 근

로자가 우울증 고위험군이었고 남성은 60세 이상의 

고령, 고졸이하, 월급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우울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빈도, 단순노동, 

교대근무가 우울 가능성을 높였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록 위험물질 노출이 많을수록 우울 가능성이 높았

다. 홍진표 외(2015)의 연구에서는 7.4%의 직장인이 

우울증을 경험하였고,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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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72.2%가 인지 증상을 보였다. 우울증은 파트타

임 근무자에게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성별, 이혼, 학

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은희(2015) 연구에서 직장 

남성은 연령, 학력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없었으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우울감이 낮았고, 사별 상태에서 우울감이 가장 높았

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건강

이 좋지 않을수록 음주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직장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월소득, 

근무유형, 이혼, 사별, 자녀수, 건강, 음주와 흡연 등

이 조사되었다. 직장의 직무스트레스도 우울감을 일

으키는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업무시간, 교대 근

무, 감정적 부담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숙, 2018; 정은숙·심문숙, 2011; 곽현

주, 2018; 황욱, 2010; 박지남, 2016). 가족스트레스

와 노후불안, 갱년기의 생활주기, 가족간의 의사소

통 등 가족환경적 요인도 우울의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김정숙, 2018; 양유정·신성희, 2014; 

박민정, 2013; 안미경, 2018;김성수, 2001; 이미숙, 

2003).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대해 사무직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자 하며, 우울감의 증상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인 증상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우울감에 연령, 

배우자와의 상태, 가족수, 자녀연령, 학력, 직급, 근

속년수, 직무유형, 근무시간, 월소득과 직장스트레스 

및 가족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

고자 한다. 특히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대인관계가 적응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개

인의 삶 또한 기능적이고 만족스럽게 되므로(장석진, 

2007; 홍진표 외, 2015) 직장 내 대인관계와 가족관

계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조사해보고자 한다.

2.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개념과 관련 

연구

대인관계의 개념은 사회학분야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오다가, 1950년대 이후 

Argyris(1957)가 직장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 대해 

연구한 이후 연구되기 시작했다(강귀영, 2010). Cooper 

& Marshall(1978)은 조직 구성원간의 대인관계의 질

은 개인 및 조직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고, 

Hackman & Oldham(1980)은 직장의 대인관계는 직

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동기부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인관계란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 지

향성으로 소수인,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

계로 정의된다(최광수, 2013).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로 불리기도 하는데 대인관계라는 용어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주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연구할 

때 사용된다. 즉 대인관계 활동은 대부분 사회의 조

직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호텔종사자(허용재, 

2013), 카지노 종사원(정태환, 2015), 호텔구성원

(이지은, 2013)이나 직장인(강귀영, 2010)의 대인관

계가 연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귀영(2010)

은 대인관계를 타인과 화합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며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주어진 업무수

행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맺어져 상호작

용하는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대인관계에 관한 대

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이 조직 또는 조직 내의 타인

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 대인관계이며 연구결과는 

대부분 종사자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직장 조직의 대인관계 유형에는 대표적으로는 동

료와 상사가 있다(Hackman & Oldham, 1980). Cooper 

& Marshall(1978)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중시하였

다. 상사의 배려적 관리행동, 상호신뢰, 존경과 친밀

성의 여부는 부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하의 

지시에 대한 불순종, 정보 전달 능력 부족,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부족은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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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다고 보았다. Gaines & Jermier(1983)는 상사와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고, Matteson & Ivancevich(1982)는 

동료 간 스트레스는 작업시간, 업무성과 및 추진의 

방해, 지원과 협조, 정보교류, 과다경쟁으로 측정된

다고 보았다.

강귀영(2010)은 직장 남성의 대인관계를 부하, 동

료, 상사의 관계로 나누어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부하와의 관계 스트레스는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속년수, 결혼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고, 상

사와의 관계는 학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와의 관계가 동

료와의 관계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

을 준 반면, 부하와의 관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는 근속년수가 17년 이상 된 

부장급이 비교적 많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고 있

었다 장승환(2013)은 업무특성과 구성원의 능력이 

일치되지 않을 때, 역할에 대한 행동과 기대가 일치

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연구한 것

으로는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연구

한 이규선 외(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산

업장 근로자들의 우울은 과도한 업무량이나 자율성 

저하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으며, 직무스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화와 박태영(2016)연구에서도 직장생

활 경험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고, 김정숙(2018) 연

구에서는 중년남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

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규선 외(2011) 연구결과와 달리 사무

직과 연구직 근로자 비율이 높았던 이미숙(2003)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중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에 대한 성취감이 높아지고 우울수준이 낮아

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민호(2018) 연구에서는 

근로환경 만족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강모성(2008) 연구에서는 기혼 중년 남성이 지

각하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인간관계와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가족직업관계, 부부관계, 가

족건강, 가족재정 스트레스가 자살구상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대인관계를 직장에서 맺어지는 동

료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로 정의하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조사하고자 한다. 직급, 

근속년수, 직무유형, 평균급여와 1일 평균 근무시간

이 특히 직장 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대

인관계 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 대인관

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3.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개념과 관련 연구

가족스트레스란 가족생활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위험으로 가족원에 의해 인지되는 어려

움의 정도나 정서반응을 말한다(임정빈 외, 1994). 

Boss, Bryant & Mancini(2001)는 가족스트레스는 가

족 간의 관계, 가족경제, 직업관계, 가족의 건강, 가

족의 상실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고, 박주희

(2018)는 가족생활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제문제, 일가족양립문제, 가족상실감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가족스트레스로 조사하였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넓은 범위의 가족스트레스로 

정의되어 연구되고 있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조사한 박준희(2004)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 2.73으로 중간수준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았다. 

김성수(2001)연구에서 중년기 남성은 청소년기 자녀

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었으

며 존재감의 상실을 가족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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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스트레스는 가족건강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

는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김종윤, 2014),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은 우울과 관련

이 있었다(김은숙, 2012). 임지영(2014) 연구에서 주

부의 가족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도 우울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유정과 신성희(2014) 연

구에 따르면 중년 남편의 가족스트레스는 우울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민정(2013)의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갱년기 

증상, 가족스트레스, 가족의 월평균 소득, 노후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이 높을수록, 가족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 50대 중년 남

성을 연구한 안미경(2018)연구에서도 갱년기 증상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

았다.

최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성역

할이 변화하여 남성의 가족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

다. 남성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성역할에

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위축되어 스트레스를 겪는 것

으로 나타나고(김양희·김진희·박정윤, 2001), 높은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우울 및 자살행동을 증가시키

고 있다(제연화, 2014). 남성에게 가족은 더 이상 위

로와 지지를 제공하는 안식처가 아닌 오히려 직장에

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정신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직장 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와 직장 내 대

인관계 스트레스를 연구한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 

중년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무스트

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노후불안정

도, 경제상태, 가족스트레스 순으로 가족스트레스의 

영향이 직무스트레스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족스트

레스의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 2.69점으로 높지 않

았으나 자녀의 성장과 가족갈등, 가족 내 역할 변화

로 가족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와 

달리 가족스트레스가 직무스트레스보다 남성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박민

정(2013)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우울은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졌으나 직무스트레스는 우

울과 관계가 없었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직장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기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직장의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도 있다. 

강귀영(2010)의 연구에서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나빠졌다. 가족스

트레스와 직장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일·가정 갈

등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기혼남성근로자를 대상으

로 일·가정 갈등을 조사한 연구(김유경·구혜령, 

2016)에서 기혼 남성은 일→가정 갈등을 가정→일 

갈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기혼 남성근로자

의 일→가정 갈등은 일의 외재적 가치를 더 추구할

수록, 가정 대비 일의 비중이 높을수록, 직장분위기

가 가족친화적이지 않을수록, 노동시간이 많다고 지

각할수록,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높

았다(진서영·박정윤·김양희, 2008).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직장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가족스트레스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관련성을 연구한 조사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가족과의 친밀감과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 측면에서 경험하는 역할 긴장과 갈등이라 정의하

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요인인 연령,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 가족수, 소득을 통제하

여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의 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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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대전, 광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남성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Google의 설문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2019년 4월 1일∼15일에 카

카오톡의 온라인을 통해 사무직 종사자를 임의표집

하여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33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응답한 313명의 자료는 SPSS 25.0의 t-Test와 일원분

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고 매

개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인 남성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40대가 47%로 가장 많

았고, 배우자의 존재 유무 및 함께 거주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배우자와의 상태는 일반부부가 53.7%로 

가장 많았다. 첫째 자녀연령은 초·중·고등학생기

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함께 사는 가족수

는 4인 이상이 30.0%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상이 76%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과장이 26.8%

로 가장 많았으며 근속년수는 17년 이상이 26.2%로 

가장 많았다. 직무유형으로는 정규직이 91.4%였고, 

평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가 48.9%, 평균급여

는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

1) 우울감 척도

Radloff(1977)가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 

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전겸

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여 만든 통합적 

한국판 CES-D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양후연(2018)의 

설문지 중 식욕감퇴, 무기력, 불면 등 신체적 증상에 

관해 5문항, 두려움, 분노, 슬픔 등 정서적 증상 5문

항, 흥미와 관심의 저하, 집중력저하, 성취감 저하 등 

인지적 증상 5문항, 고립, 소외감, 외로움 등 사회적 

증상 5문항을 발췌하여 총 20문항을 구성하였다. 5

점 리커드 척도로 1∼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전체 신뢰

도 계수는 양후연(2018)에서는 Cronbach's ɑ=0.93, 

본 연구에서는 0.977이었다. 하위 영역인 신체적 영

역은 0.936, 감정적 영역은 0.923, 인지적 영역은 

0.986, 사회적 영역은 0.913이었다.

2)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Cooper & Marshall(1978)과 Matteson & Ivancevich 

(1982)이 개발하고 백종철(2007)이 사용한 설문 중 

강귀영(2010)이 재사용한 설문 중에서 동료관계에 

관해 7문항, 상사관계에 관해 5문항을 참조하여 총 

12문항을 구성하였다. 5점 리커드 척도로 1∼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강귀영(2010) 연구에

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0. 891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0.958이었다. 하위영역의 신뢰

도 계수는 동료관계가 0.926, 상사와의 관계는 

0.946이었다.

3) 가족관계 스트레스 척도

양옥경(2001)이 개발한 가족관계척도(FRS:Family 

Reltions Scale)를 이용한 류진선(2009)연구에서 발췌

한 강귀영(2010)의 설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가

족에 대한 친밀감에 관해 6문항, 가족과의 의사소통

에 대해 5문항, 가족과의 문제해결에 대해 5문항 총 

16문항을 구성하였다. 5점 리커드 척도로 1∼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강귀영(2010) 연구에서 전

체 신뢰도 계수는 0. 942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0.981이었다. 하위영역인 친밀감 영

역의 신뢰도 계수는 0.949, 의사소통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0.940, 문제해결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0.94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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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범 주 빈 도 백분비(%)

연 령

30대이하 94 30%

40대 147 47%

50대이상 72 23%

배우자와의 상태

미혼 51 16.3%

사별 및 이혼,별거 50 16.0%

주말 및 월말부부 44 14.1%

일반적인 부부 168 53.7%

첫째 자녀 연령

자녀없음 74 23.6%

영유아기 44 14.1%

초·중·고등학생기 117 37.4%

대학 및 성인기 78 24.9%

함께 사는 가족수

1인 70 22.4%

2인 67 21.4%

3인 82 26.2%

4인이상 94 30.0%

학 력
전문대졸이하 75 24%

대졸이상 238 76%

직 급

사원 36 11.5%

대리 48 15.3%

과장 84 26.8%

차장 64 20.4%

부장이상 81 25.9%

근속 년수

4년이하 31 9.9%

5~8년 54 17.3%

9~12년 79 25.2%

13~16년 67 21.4%

17년이상 82 26.2%

직무 유형
정규직 286 91.4%

비정규직 27 8.6%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이하 153 48.9%

8시간~10시간미만 123 39.3%

10시간이상 37 11.8%

평균 급여

300만원미만 56 17.9%

300만원~350만원미만 75 24.0%

350만원~400만원미만 73 23.3%

400만원이상 109 34.8%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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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우울감과 직장 내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스트레스 실태

<표 2>에서 보듯이 성인 남성의 우울 평균점수는 

16.05±5.76(문항당 평균 3.21±1.15)로 보통 수준이

었다. 김향수와 김송순(2017)의 연구에서 19.26±10.34, 

양유정과 신성희(2014)의 연구에서 14.9±8.66 이었

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두 연구의 범주 내에 드는 유

사한 결과였다. 하위요인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우울

감 평균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우울감이 가장 낮았

다. 홍진표 외(2015)연구에서 인지 증상이 매우 흔한 

것과 유사하였다.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문항 당 평균점수로 

볼 때 2.90±1.03로 보통 수준이었다. 하위요인에서

는 동료관계 스트레스의 평균점수가 상사관계 스트

레스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귀영

(2010)의 연구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동료와의 관계

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준 것과 

다른 결과였다.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문항 당 평균점수는 2.84± 

1.04이었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도 보통 수준이었으

며 하위영역에서는 친밀감 영역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영역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김정숙(2018)과 박준희(2004)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보통 수준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직장 남성 우울감의 수준과 직장 내 대인관계 스

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수준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정규직이고 

대리 이상의 직급을 갖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

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표 3>에서 보듯이 직장 남성의 우울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020, p=.003). 40대 

이상 집단이 30대 이하보다 우울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2015), 박재규와 이정림(2011), 박

민정(2013)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양후연

(2018)연구, 이규선 외(2011)연구에서는 연령이 낮

은 집단에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므로 우울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요

변인 문항수 하위영역 M(문항당) S.D(문항당)

우울감

5 신체적 16.18(3.23) 5.98(1.19)

5 정서적 16.08(3.21) 6.11(1.22)

5 인지적 16.42(3.28) 5.76(1.15)

5 사회적 15.51(3.10) 6.06(1.21)

20 합 16.05(3.21) 5.76(1.15)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7 동료관계 21.07(3.01) 6.92(0.98)

5 상사관계 13.72(2.74) 6.10(1.22)

12 합 17.40(2.90) 6.23(1.03)

가족관계 스트레스

6 친밀감 18.08(3.01) 6.72(1.12)

5 의사소통 15.30(3.06) 5.80(1.16)

5 문제해결 15.51(3.10) 5.71(1.14)

16 합 15.19(2.84) 5.59(1.04)

*스트레스는 점수가 적을수록 높아짐

<표 2> 우울감 및  직장 내 대인관계와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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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우울감은 배우자와의 상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41.211, p=.000). 사별 및 이혼, 별거

를 경험한 남성, 주말 및 월말부부로 사는 남성은 배

우자와 함께 사는 일반적인 부부나 미혼보다 우울감

이 높았다. 우울감은 가족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

는데(F=15.043, p=.000), 1인∼2인 가족과 사는 경우

보다 3인 이상 가족과 사는 경우에 우울감이 낮았다.

변수 범 주 N M(S.D) t/F p Duncan

연령

30대이하(a) 94 57.69(22.88)

6.020 .003

a

40대(b) 147 65.96(22.30) b

50대이상(b) 72 69.13(23.20) b

배우자와의  

상태

미혼(a) 51 58.09(22.78)

41.211 .000

a

사별 및 이혼,별거(b) 50 85.72(10.14) b

주말 및 월말부부(b) 44 79.38(14.75) b

일반적인 부부(a) 168 55.69(21.61) a

첫째 자녀 

연령

자녀없음(a) 74 58.63(22.54)

5.470 .001

a

영유아기(a) 44 56.06(21.33) a

초·중·고등학생기(b) 117 67.59(22.67) b

대학 및 성인기(b) 78 69.01(23.04) b

함께 사는 

가족수

1인(b) 70 74.05(21.43)

15.043 .000

b

2인(b) 67 72.31(21.50) b

3인(a) 82 60.13(22.10) a

4인이상(a) 94 54.65(21.45) a

학력
전문대졸이하 75 67.92(21.71)

1.749 .187
-

대졸이상 238 63.04(23.37) -

직급

사원 36 54.83(21.43)

2.045 .088

-

대리 48 63.02(22.99) -

과장 84 65.91(23.82) -

차장 64 67.75(20.97) -

부장이상 81 64.51(23.90) -

근속 년수

4년이하(a) 31 55.19(20.89)

2.684 .032

a

5~8년(b) 54 60.44(23.83) b

9~12년(b) 79 66.20(22.22) b

13~16년(b) 67 69.62(21.91) b

17년이상(b) 82 63.75(24.02) b

직무 유형
정규직 286 63.48(23.19)

2.297 .131
-

비정규직 27 71.92(20.25) -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이하(a) 153 71.63(22.85)

18.58 .000

a

8시간~10시간미만(b) 123 55.57(20.61) b

10시간이상(b) 37 62.21(21.58) b

평균 급여

300만원미만(a) 56 58.17(21.33)

3.133 .026

a

300만~350만원미만(b) 75 65.08(23.33) b

350만~400만원미만(b) 73 70.13(20.59) b

400만원이상(b) 109 62.74(23.04) b

<표 3> 우울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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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남성 우울감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5.470, p=.001). 자녀가 없거나 어린 

남성이 자녀가 학령기 이상인 경우보다 우울감이 낮

았다. 한경혜 외(2002)연구에서 유자녀인 성인이 무

자녀 성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

과였다.

근속년수는 적거나 많은 집단이 9∼16년 된 집단

보다 우울감이 낮았다(F=2.684, p=.032). 1일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8.58, 

p=.000). 근무시간이 적은 8시간 이하의 경우가 우

울감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급여에 따라서도 우울감에 차이를 보였다

(F=3.113, p=.026). 월평균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가 우울감이 가장 낮았다. 박재규와 이정림(2011), 

박민정(2013)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은 경우 우울감이 

높았던 것과 다른 결과였다.

연령이 40대 이상이고 근속년수가 5년 이상 집단,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집단, 근무시간이 적은 집단에

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 중 과장

급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급격한 사회경

제의 변화에 따른 실직 불안과 위기감이 중상위계층

의 직장 남성에게서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직장 남성의 우울감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 가족수가 많은 경우 낮게 나타나므로 직장 남

성에게 배우자와 자녀는 우울감을 낮추는 존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감

이 높고, 미혼 집단에서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볼 

때 자녀나 배우자로 인한 갈등은 우울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는 직장 남성의 우울감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본다.

3. 우울감과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관계

 우울감과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가족관

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직장 남

성의 우울감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r=-.780, 

p=.000), 가족관계 스트레스(r=-.802, p=.000)와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민정(2013) 연구에서 중년

a b c d e f g h i j k l m

a 1

b -.780** 1

c -.802** .755** 1

d  .191** -.165** -.155** 1

e -.277** .158** .236** .333 1

f  .197** -.139* -.158** .776 .413** 1

g -.346** .283** .345** .116 .475** .291** 1

h -.087 .050 -.039 .095 .187** .163** .171** 1

i .106 -.012 .003 .646 .307** .638** .185** .176** 1

j .112* -.092 -.097 .788 .347** .734** .186** .181** .704** 1

k .103 -.044 -.080 -.168 -.202** -.178** -.143* -.371** -.277** -.200** 1

l -.245** .203** .274** .137 .265** .054 .363** -.049 .125* .085 -.016 1

m .056 -.025 -.056 .593** .312** .592** .182** .242** .706** .655** -.268** .147** 1

a: 우울감, b: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c: 가족관계 스트레스, d:연령, e:배우자와의 상태, f:첫째 자녀 연령, g:함께 사는 가

족수, h:학력, i:직급, j:근속 년수, k:직무 유형, l:1일 평균근무시간, m:평균 급여

※ 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울감과 (-)일 때 정적인 관계에 있음

 <표 4> 우울감과 직장 내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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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우울이 가족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인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

스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정숙(2018)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

스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강귀영(2010) 연구에

서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가 나빠진 것과 유사하였다.

우울감이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

서 접근되어야 하고 직장에서의 건강경영이 가족친

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볼 수 있다. 

4.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

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조건으로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하는

데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0.9이상일 

때 있다고 판단하며(서혜선 외, 2007), VIF값이 10이

상이면 존재한다고 본다(김호정·허전, 2008). 잔차

들 간에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Durbin- 

Watson 통계량이 2보다 너무 크거나 작으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박용권, 2010).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고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가족관계 스트레스(β=-.467, p=.000)였고 다음

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β=-.385, p=.000), 

직급(β=.200, p=.000), 첫째 자녀 연령(β=.124, 

p=.022), 학력(β=-.072, p=.026) 순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5>. 직장 남성의 우울감은 가족관계 스트레

스가 클수록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클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첫째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들 변인은 남성 우울감의 75.3%

를 설명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자의 경우 일반 사원보다 과장 이

상의 상위직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직무스

트레스가 가족스트레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직급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

타난 것은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직장의 위

기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위기감은 학력이 낮을 경우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첫째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우

울감이 높아지는 것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의사소

통이 부족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울감 B 표준오차 β t p VIF F(p)

연령 -.664 1.595 -.023 -.417 .677 3.802

76.310

(.000)

배우자와의 상태 -2.537 1.769 -.052 -1.434 .153 1.569

첫째자녀연령 2.594 1.129 .124 2.298 .022 3.518

함께사는  가족수 -1.439 .758 -.071 -1.899 .059 1.687

학력 -3.117 1.396 -.072 -2.233 .026 1.276

직급 3.483 .823 .200 4.234 .000 2.701

근속년수 -1.522 .951 -.086 -1.600 .111 3.520

직무유형 3.306 2.637 .040 1.253 .211 1.259

 1일 평균근무시간 -.483 1.101 -.014 -.438 .661 1.307

평균급여 -1.329 .908 -.064 -1.462 .145 2.352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712 .082 -.385 -8.667 .000 2.402

가족관계스트레스 -.642 .065 -.467 -9.862 .000 2.726

R2 .753

Durbin-Watson 1.870

<표 5> 직장 남성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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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부터 받는 영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의 영향을 받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

계로 독립변수인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매개

변수인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표 6>. 그 결과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4, p=.000). 2단계로 직장 내 대인관

계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표 6>.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

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β=-.695, p=.000). 3단계

에서는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

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표 6>. 

가족관계 스트레스(β=-.467, p=.000)와 직장 내 대

인관계 스트레스(β=-.385, p=.000)가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이 감소하여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매개 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로부터 받는 영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표 7>.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

다 작으면 유의성이 있는 것이므로 매개효과가 유의

하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는 가족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위로

와 이해로 완충해주는 안식처로서보다 직장의 스트

레스를 흡수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스트레스원

B SE β t p VIF R²(DW) F(p)

1

단계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연 령 -.005 1.412 .000 -.004 .997 3.802

.633

(1.753)

47.240

(.000)

배우자와의 상태 4.406 1.546 .123 2.851 .005 1.528

첫째 자녀 연령 -2.710 .987 -.178 -2.745 .006 3.432

함께 사는 가족수 1.987 .662 .131 2.925 .004 1.640

학 력 -3.517 1.220 -.112 -2.883 .004 1.242

직 급 1.313 .725 .103 1.812 .071 2.671

근속 년수 .047 .842 .004 .056 .955 3.520

직무 유형 -4.145 2.324 -.069 -1.784 .075 1.246

1일 평균근무시간 1.453 .971 .059 1.496 .136 1.297

평균 급여 -1.085 .802 -.072 -1.352 .177 2.338

직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893 .051 .664 17.354 .000 1.201

2

단계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우울감

연 령 -.661 1.832 -.023 -.361 .719 3.802

.673

(1.637)

56.377

(.000)

배우자와의 상태 -5.365 2.005 -.109 -.109 .008 1.528

첫째 자녀 연령 -4.333 1.281 .207 .207 .001 3.432

함께 사는 가족수 -2.682 .859 -.132 -3.124 .002 1.640

학 력 -.860 1.582 -.020 -.544 .587 1.242

직 급 2.640 .940 .151 2.809 .005 2.671

근속 년수 -1.552 1.092 -.088 -1.421 .156 3.520

직무 유형 5.966 3.014 .073 1.979 .049 1.246

1일 평균근무시간 -1.415 1.260 -.042 -1.123 .262 1.297

평균 급여 -.632 1.041 -.031 -.608 .544 2.338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1.285 .067 -.695 -19.257 .000 1.201

<표 6>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부터 받는 영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89－

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직장 남성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대인관계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이의 영향을 받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장 남성의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

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직장 남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일·가

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건강경영 문화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남성의 우울감은 낮지 않은 보통 수준

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적 우울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홍진표 외(2015)의 연구에서 인지적 증

상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남성의 우울은 정

서적인 증상보다 인지적 증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는 Kilmartin(2005)의 주장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

었다. 남성의 우울은 여성의 우울 증상과 다르다는 

차이를 인식하여 남성의 우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직장 남성의 우울감은 연령, 배우자와의 상

태, 첫째자녀 연령, 함께 사는 가족수, 근속년수, 1일 

평균근무시간, 월평균급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연령이 많은 집단, 저소득 남성에게서 우울증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재규와 이정림(2011)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배우자와 사별 및 이혼, 별거

를 경험한 남성, 주말 및 월말부부로 사는 남성은 배

우자와 함께 사는 일반적인 부부나 미혼보다 우울감

이 높았다. 별거, 이혼한 자, 미망인의 우울증이 커

B SE β t p VIF R²(DW) F(p)

3

단계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우울감 

연 령 -.644 1.595 -.023 -.417 .677 3.802

.753

(1.870)

76.310

(.000) 

배우자와의 상태 -2.537 1.769 -.052 -1.434 .153 1.569

첫째 자녀 연령 2.594 1.129 .124 2.298 .022 3.518

함께 사는 가족수 -1.439 .758 -.071 -1.899 .059 1.687

학 력 -3.117 1.396 -.072 -2.233 .026 1.276

직 급 3.483 .823 .200 4.234 .000 2.701

근속 년수 -1.522 .951 -.086 -1.600 .111 3.520

직무 유형 3.306 2.637 .040 1.253 .211 1.259

1일 평균근무시간 -.483 1.101 -.014 -.438 .661 1.307

평균 급여 -1.329 .908 -.064 -1.462 .145 2.352

가족관계스트레스 -.642 .065 -.467 -9.862 .000 2.726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712 .082 -.385 -8.667 .000 2.402
*p ˂ 0.05, **p ˂ 0.01, ***p ˂ 0.001

회 귀 분 석 B SE Z p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관계 스트레스 .893 .051
-8.60 .000

가족관계 스트레스→우울감 -.642 .065

<표 7>  Sob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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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김혜련과 신현섭(2006)의 주장, 배우자없이 독

거할 경우 우울증이 높았던 박재규와 이정림(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은희(2015)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없었지만 본 조사에서

는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우울감이 

낮았다.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의 직장 남성이 

우울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20대 남성의 우

울증 발병이 높은 원인이 낮은 혼인율 때문이라 보

는 견해(보건복지부·서울삼성병원, 2017)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스

트레스가 되어 우울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가족

수가 적은 저소득의 연령이 많은 직장 남성은 우울

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해체와 직업이동에 따라 

가족과 유리되어 살아가는 저소득 직장 남성에 대한 

직장과 가족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직장에서는 

노동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족상담 등의 

상담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족친화적인 지지를 제공하

여 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울감과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가족관계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

장 남성의 우울감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

족관계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

재규와 이정림(2011) 연구에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경우 우울에 빠지고, 문정화와 

박태영(2016) 연구에서 가족경험과 직장생활 경험

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

하였다. 홍진표 외(2015) 연구에 의하면 직장인의 

우울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결정 능력을 저하시키

는 등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직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우울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직장 내에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을 제안한다.

넷째,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은 가족관계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 다

음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

레스였고 직급이 높을수록 첫째자녀 연령이 많을수

록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재규와 이정림(2011)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가족

관계가 우울증 진입과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에 빠진 것과 유사한 결과였

다. 그러나 김정숙(2018)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보

다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직장 남성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

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족관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직장 남성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조직의 변화와 직장문화에 적응하기 급급

하고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가족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성역할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정서적 

혼란을 겪는 남성은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직장 남성에 대한 가족의 이해가 필요

한데 이러한 노력은 우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건

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도울 수 

있다. 부부관계 프로그램과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서 우울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제공

하고, 남성 자신도 친밀한 가족관계가 정신건강에 중

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가족관계 개선에 적극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구된다.

직장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예방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무기력감 등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 분노와 슬픔 등의 정서적 우

울감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감정훈련 프로그램, 판

단력 증진 등 인지적 우울감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유능감을 높여주

는  프로그램,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건

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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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

관계 스트레스는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영

향을 받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귀영(2010)연구에서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나빠진 

것과 일·가정 갈등을 조사한 연구(김유경·구혜령, 

2016)에서 기혼 남성은 일→가정 갈등을 가정→일 

갈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

였다. 이는 가족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위로와 

이해로 완충해주는 안식처로서보다 직장의 스트레

스를 흡수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스트레스원

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직장의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대인관계 문제를 사적

인 문제가 아닌 가족문제이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강민

호(2018)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근로자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

사 등의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존중의 소통문

화를 형성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예방

하는 상담시스템을 마련하며 서로 성장을 돕는 관계

를 형성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는 직급, 자녀연령, 학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남성이 직장

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높여 우

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남성의 

우울은 직장의 생산성을 낮추며 노동의 질을 저하시

키고 의료보험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직장 남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직장 내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아 우울감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 관리가 시

급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건강경

영을 요구하는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친화적 건강경영의 관점과 일·가정 양

립 제도의 영역을 모성보호를 넘어 정신건강에까지 

확장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인의 우울 예

방을 위해서는 직장인으로서 뿐 아니라 가족원으로

서 접근하는 가족복지에 역점을 두는 방향성이 요구

된다. 도시의 사무직 근로자를 눈덩이 표집하여 수

행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이 

연구는 국민건강 정책에서 개인과 기업의 측면만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데 대해 가족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 인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가족자원 분야에서 시

급히 요구되며 후속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정책 수립

에 가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강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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